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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	10월	사이트를	오픈해	작년	3월	정식	인터넷신문으로	등록한	반론보도닷컴(www.

banronbodo.com)이	1주년을	맞았다.	지난	1년간	반론보도닷컴은	유사언론행위가	의심되는	인

터넷언론에	대한	모니터링과	비정상적인	행태를	보이는	언론사에	대한	비판,	견제	기능을	강화

해왔다.	지난	1년간	반론보도닷컴이	걸어온	길을	되짚어본다.

2014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반론보도닷컴은 우

리 경제 및 기업과 관련한 오보·왜곡기사에 대한 반론, 유

사언론행위가 빈번한 인터넷신문의 공개 및 비판, 경제 및 

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, 기업의 사회공헌활동(CSR) 

확산을 편집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, 웹사이트(www.

banronbodo.com)와 모바일(m.banronbodo.com) 사이

트를 운영하고 있다. 한편으로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카

페(cafe.naver.com/banronbodo)와 블로그(blog.naver.

com/banronbodo), 그리고 페이스북(facebook.com/

banronbodo) 등의 SNS를 활용하고 있다. 

작년 한 해 동안 총 395건의 기사를 보도했고, 이중 기

업의 반론 및 유사언론행위를 공개, 비판한 기사는 98건이

었다.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반론보도닷컴이 국내 200대 

기업을 대상으로 유사언론행위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설

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문제가 있다고 복수응답한 65개 인

터넷언론의 기업보도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얻은 

결과였다. 

유사언론행위 공개에는 만족과 기대감 상승 

지나친 기업 편들기 우려도

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<한겨레>는 작년 2월부터 3

월까지 기업관련 부정기사 12건 중 7건을 특정 기업에 대

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문제가 되었다. 반론보도닷

컴은 총 4건의 관련기사를 보도해 표적기사에 대한 경종을 

반론보도닷컴	1년의	발자취
유사언론행위	개선을	위한	비판	견제	기능	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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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렸다. 

한편 <스포츠조선>은 지면의 경제섹션 플러스비즈와 온

라인사이트 소비자인사이트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기업 관

련 부정기사를 쏟아냈다. 이에 반론보도닷컴은 낚시성 제

목의 남발, 과거기사를 짜깁기해 재탕 삼탕 보도하는 행

태, 기사를 매개로 광고를 요구한 사례 등을 집중보도해 반

향을 일으켰다. 

인터넷신문 <시사위크>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악성 기

사 유포 및 광고 요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였

다. 반론보도닷컴은 ‘시사위크의 기업 기사, 문제 있다’라

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고, 발행인과 경제팀장을 직접 

만나 기업관련 기사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. 

<일요시사>는 ‘재계뒷담화’, ‘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’ 

등의 코너를 만들어 기업 관련 악성 루머를 기사화해 물의

를 빚었다. 이에 반론보도닷컴은 일요시사의 이 같은 행태

를 비판하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

해당 기업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소송 등에 조언

을 아끼지 않았다. 

이 밖에도 <푸드투데이>, <스페셜경제>, <여성소비자신

문> 등의 기업보도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했다. 

반론보도닷컴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대외적 평가는 대

체로 긍정적이다. 해당 인터넷언론의 유사언론행위 공개 

및 비판에는 만족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

는 지나친 기업 편들기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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